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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첫 시행

-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어선 한 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4월 1일(수)부터 4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어선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억 원 규모로 200여 척의 어선에 척당 최대 1,000만 원

(국비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5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난 1~2월 사업 설명회 당시 어선주

들이 충돌·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요청한 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근해고정자루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통발

  ** 야간항해모니터(충돌·전복·부유물 감김), 어선용 전기레인지(화재·폭발), 어선용 CCTV

(안전사고), 충돌경고알람장치(충돌) / 예산한도 내 지원, 선택 가능

올해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연근해 어선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육상사업장에 비해 좁은 내부 공간에 많은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외부는 바다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선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한

어선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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